
폴리아마이드/아크릴의 색수정과 탈색 

- 산성, 함금속 염료/ 카티온 염료 - 

 

 

폴리아마이드측에 산성 염료나 함금속 염료, 아크릴측에 카티온 염료를 사

용한 경우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자 

 

1. 고착제의 제거 

1.1 산성 염료 

(1) 합성 탄닌의 제거 

2~3%   암모니아 

1~2%   Levegal FTS(Bayer) 

를 함유한 욕 중에서 자비 처리하면 간단하게 합성 탄닌을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다. 

 

(2) 탄닌/토주석의 제거 

(ⅰ) 가성소다법 

5~8ml/l   가성소다 38°Bè 

2g/l      Taspon BA(Bayer) 

96~98℃에서 30~40분 처리하면 탄닌의 제거와 동시에 폴리아마이드측의 

농도가 현저하게 연해진다. 

 

(ⅱ) 구연산/알칼리법 



1.5% 구연산을 80~85℃에서 30분간 처리하여 먼저 투주석을 제거한다. 가

볍게 수세한 후 별도의 욕에서 3~5% 소다회 또는 1~2% 가성소다, 60~70℃에

서 처리하여 탄닌산을 제거하고 수세, 초산으로 중화한다. 

 

1.2 함금속 염료 

함금속 염료는 일반적으로 고착제 처리를 하지 않으나 설폰기를 가진 함

금속 염료나 특수한 목적으로 고착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서의 산성 

염료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 탄닌이나 탄닌을 제거한다. 

고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80℃ 이상의 온도에서 처리하면 아크릴측의 카

티온 염료의 일부가 탈락한다. 탈락한 카티온 염료가 욕 중의 산성 염료나 

함금속 염료와 침전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침전 방지제

로써 Avolan IW(Bayer)을 병용한다. 

 

1.3 카티온 염료 

카티온 염료는 고착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처리는 필요하지 않다. 

 

2. 연한색으로 하기와 균염화 

2.1 산성 염료 

합성 탄닌의 제거에 암모니아 처리를 하면 산성 염료도 탈락하여 연한색

으로 하기와 균염화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탄닌/토주석의 제거 처리에 

의해서도 연한색으로 하기와 균염화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처리로 연한색

으로 하기와 균염화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더욱이 2~3% 암모니아, 1~2% 

Levegal FTS(Bayer)을 함유한 욕 중에서 자비 처리한다. 

 



2.2 함금속 염료 

2~4% Levegal FTS(Bayer), 초산(pH 4.5~5)을 함유한 욕 중에서 30~60분 자비 

처리한다. 균염화가 불충분할 때에는 균염제의 야을 늘린다. 

 

2.3 카티온 염료 

(1) 연한색으로 하기 

염색물이 너무 진할 경우에는  

3~5g/l     마르세이유 비누 

3~5%     무수망초 

를 함유한 욕 중에서 96~98℃에서 60~90분 처리한다. 이어서 비누분이 없

어질 때까지 충분히 열탕에서 세정한다. 

 

(2) 균염화 

카티온 염료에 의한 염반은 다음의 방법으로 균염화 할 수 있다. 

① 고친화성 염료 

1~1.5%     Astragal PAN(Bayer) 

10~20%    무수망초 

2~3%      초산 30% 

 

96~98℃에서 60~90분 처리한다. 

 

② 중~저 친화성 염료 

3~5%     Astragal M(Bayer) 

10~20%   무수망초 



2~3%     초산 30% 

96~98℃에서 30~60분 처리한다. 

습식 방사에 의한 아크릴은 건식 방사 아크릴에 비하여 균염화가 용이하

고, 무수망초에 의한 균염화 효과도 우수하고, 90℃ 이하 온도에 있어서 균염

화에도 우수하다. PAN형 균염제로 처리한 염색물을 농색으로 재염색할 때에

는 아크릴에 흡착되어 있는 PAN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처리 후, 

충분히 수세한 후 3~5% 마르세이유 비누로 96~98℃에서 15~20분 처리한다. 

 

2.4 양섬유 

양섬유 처리는 pH가 알칼리성과 산성으로 또, 사용하는 균염제의 이온성

도 아니온/비이온성과 카티온의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욕에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먼저 폴리아마이드측의 연한색으로 하기와 균

염화를 하고, 이어서 별도의 욕에서 아크릴측의 처리르 한다. 모든 경우에 

자비 처리하기 때문에 야쪽의 염료가 탈락하여 상호 침전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침전 방지제로써 1~2% Avolan IW를 병용한다. 

연한색으로 하기와 균염화 처리는 80℃이하에서 하면 상호 침전의 위험성

은 적게 되지만 효과가 저하하기 때문에 예지 시험할 필요가 있다. 

 

3. 탈색 

3.1 산성 염료 

(1) 하이드로설파이트법 

3~5g/l   하이드로설파이트 

0.5%    소다회 

40~60분 자비 처리한다. 



(2) 아염소산소다법 

3~4%   아염소산소다 50% 

3~4%    개미산(85%) 

3~5%    질산소다 

30~40분 자비 처리하고 이어서 충분히 수세한 후, 1~2% 산성아황산소다를 

함유한 새로운 욕에서 40~50℃에서 탈염소 처리를 한다. 

 

3.2 함금속 염료 

함금속 염료는 먼저, 이전의 산성 염료의 방법으로 탈색 처리한다. 만일, 

충분히 탈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디클로린/개미산 (90℃, 30분)으로 탈색한다. 

 

3.3 카티온 염료 

5~7.5ml/l     차아염소산소다(150g/l 활성 염소) 

4~5g/l        질산소다 

pH 5.5~6(초산 30%) 

을 함유한 욕 중에서 100℃에서 20~30분 처리한다. 이어서 열탕에서 세정

한 후, 1% 산성아황산소다로 25~30℃에서 탈염소 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충분히 수세한다. 

 

3.4 양섬유 

산성 염료, 함금속 염료, 카티온 염료에 공통하는 탈색법이 없다. 따라서, 

먼저 폴리아마이드측을 하이드로설파이트법 또는 아염소산소다법으로 탈색

하고, 이어서 아크릴측을 차아염소산소다법으로 탈색한다. 폴리아마이드측의 

탈색에 의하여 카티온 염료의 일부가 탈색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아염소산소



다의 사용량을 줄인다. 

 


